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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변종 감염병을 50분 만에 높은 정확도로 가려낼 수 있는 진단

키트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임은경·김명희 박사 연구팀은 체내로 침투하는 병원균이 감

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 ACE2를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감염병 바이러스가 ACE2를 모방한 화합물과 결합하면 빛을 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95% 수준 정

확도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감염병 진단 표준으로 활용하는 PCR 검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

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임은경 박사는 "PCR 검사법과 항원항체 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

신종 감염병 50분만에 진단 키트기술 개발…생명
연 "95%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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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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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3월 국제학술지 '화학공학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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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감염병 진단·예방 기술, 글로벌 시장 선점할까

기사입력 2022.05.18 07: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기술 출자해 창업한 바이오벤처 디알나노가 최근 뿌리는 마스크 역할을 하는 리노딜라이트
를 개발했다. 사진=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예방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커

지는 만큼 빠른 사업화를 통한 시장 선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활용한 뿌리는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KIST가 기술 출자로 창업한 바이오벤처 '디알나노'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강형 의료기기

'리노딜라이트' 판매 승인을 받았다. 

리노딜라이트는 디알나노의 광역동 치료 기술을 응용한 제품이다. 광역동 치료술은 전해성 약물이나 생체 적

합성 물질을 나노 입자화해 세포·조직 투과도와 전달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뿌리는 마스크에도 같은 기술이 적

용됐다. 스프레이를 코점막에 분사하면 외부로부터 침입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원리다.

KIST 관계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아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했다"며 "외부 침입 이물질

글로벌이코노믹 기사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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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없앤 이후엔 빛에 의해 자체 분해되기 때문에 생체 자극이 없어 안전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뿌리는 마스크

는 조만간 시판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기존 PCR 검사와 항원·항체검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기

술을 개발했다. 

임은경 바이오나노연구센터 박사와 김명희 대사제어연구센터 박사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병원균의

체내 침투했을 때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해 바이러스를 간편하게 검출하는 센서다.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

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임상 시료를 이용한 검증이 완료된 만큼 이른 시일 내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 같은 감염병 진단·예방 기술은 과학계와 의료, 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서 KAIST는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을 출범하고 코로나19 예방과 응급, 사후 전 주기에 걸쳐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뉴딜사업단은 그동안 이동형 음압병동과 스마트 방호복, 자가격리

방호키트, 선별진료소 등을 개발했다. 

이처럼 감염병 진단·예방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분야 생산 실적은 10조1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9.2% 증가했고 수출은 7조8315억원으로 전

년 대비 81.1% 상승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553% 증가해 3조4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의료기기 중 3

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623% 성장,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엔데믹에 접어들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의료기기 시장은 올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감염병 진단·예방 기술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시장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

관은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2’ 개막식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

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한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 의료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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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존 검사 방법 보완한 신‧변종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러스 수용체(ACE2) 이용한 코로나19 검출 센서 개발


응용 시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적용 가능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ACE2 모방 펩타이드 기반 나노 프로브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개략적 판별 과정.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

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해 감염되는데

연구팀은 이런 기전을 활용했다.


ACE2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든 연구팀은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내놨

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

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다. 3시간 지난 후엔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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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진단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감염병 진단 기기와 치료제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다.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PCR 검사)과 면역학적 방법(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였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

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

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5750286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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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생명연 제공)© 뉴스1




국내 연구진이 기존 PCR 검사와 항원항체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

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기존 PCR검사 단점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 개
발

생명연, 바이러스수용체 이용 검출 센서 개발…50분만에 진단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적용 가능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2022-05-0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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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

지 않은 단점이 있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

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

체를 통해 침투하여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

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

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

g journal’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 > 대전/충남

생명연구원, 새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PCR·항원항체 검사 보완

등록 2022.05.03 14:29:29

기사내용 요약

모방 바이러스 수용체(ACE2) 활용한 센서, 50분 만에 진단

코로나 비롯 여타 신·변종 감염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적용

[대전=뉴시스] 나노 프로브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상호작용해 형광을 방출하는

개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 연구진이 기존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대사제어연구센터 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이 병원

균의 체내 침투 때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이하 ACE2)을 활

용해 바이러스를 간편하게 검출하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

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아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로 뜨고 있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해 감염

된다.

이번에 생명연 공동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이 물질이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센서를 개발했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

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ACE2 모방 펩타이트가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반응해 나노 프로브가

풀어지면 형광체와 소광체의 거리가 멀어져 형광 공명에너지 전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형광 정도가 증

가하는 형태로 검출이 가능한 원리"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임상 시료를 이용한 검증이 완료돼 이른 시일 내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국제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3.273)' 온라인판에 3월

31일 게재됐다.(논문명:FRET-based hACE2 receptor mimic peptide conjugated nanoprobe for

simple detection of SARS-CoV-2 / 교신저자:임은경·김명희 박사/제1저자:박병훈 박사)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

사의 단점을 보완,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 높은 형광 검출이 가능해 졌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

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

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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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만에 진단 가능" 생명연, 코로나19 검출
센서 개발
 정인선 기자  승인 2022.05.03 18:05

생명연, ACE2 수용체 활용

PCR·신속항원검사 단점 보완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

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ACE2 수용체를 활용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

해 침투하면서 감염된다. 연구진은 이런 기전을 활용,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이를 감

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감염병 진단에 활용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결과가 나오기

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들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

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정확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이

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진단이 가능했고, 3시간이 지난 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수준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현재의 단점을 보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

게 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

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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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3월 31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한편 이 연구는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반도체공정기반나노메디컬디바이스 개발사업, 산자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NST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ACE2 모방 펩타이드 기반 나노 프로브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개략적 판별 과정. 감염병 판별 모식도=
생명연 제공

 

정인선 기자 jis@daejonilbo.com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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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만나면 빛이 난다
2022.05.03 13:09

 

국내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대한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코로나19를 비롯

한 감염병 진단 기기와 치료제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임은경 바이오나오연구센터 선임연구원과 김명희 대사제어연구센터 책

임연구원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

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방식으로 사용되는 PCR 검사는 정확하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

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신속항원검사는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어서 간편하면서도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

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하며 침투하는 기전을 활용한 것이다.

 

연구팀이 만든 ACE2 모방 화합물(안지오텐신전환효소 2 모방 펩타이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 시 형광 현상이 나타나 형광측정

기로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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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들고,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 이 형광 현상의 구체적 명칭은 '형광 공명 에너지 전달'이다. 발산하는 빛의 파

장이 서로 다른 2개의 형광 단백질을 바이오센서로 사용한다. 이 형광 단백질들이 공명을 통해

에너지를 교환할 때, 두 형광 단백질이 발산하는 신호가 보강 간섭해 증폭된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로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50분만에 진단이 가능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검사 수준의 정확성

이 높은 진단이 가능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

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화학

공학저널’ 지난 3월 31일자에 게재됐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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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신속항원 장점만… 감염병 진단센서 개발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22-05-03 14:02 | 수정: 2022-05-03 19:35

생명연, 형광측정기로 50분만에 검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러스 침투 시 감염 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

편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생명연 제공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항원 항체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검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

이 나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임은경·김명희 박사 연구팀이 병원균이 체내로 침입하는 감염 통로를 이용하는 단백질

(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진단은 PCR(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널리 활용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신속항원 진단

검사가 쓰이고 있으나,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해 감염되는 기전을 활용

했다. ACE2 수용체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든 후, 이 화합물이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을 내는 진

단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현상을 적용한 ACE2 모방 화합물이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진단 센서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한 결과 50분 경과 이후부터 진단에 성공했고, 3시간 후에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이준기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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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50분만에 진단 키트기술 개발…생명연 "95%
정확도"
입력 2022/05/03 12:00

0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신·변종 감염병을 50분 만에 높은 정확도로 가려낼 수 있는 진단키트 기술이 국내에

서 개발됐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임은경·김명희 박사 연구팀은 체내로 침투하는 병

원균이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 ACE2를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

했다.



이 센서는 감염병 바이러스가 ACE2를 모방한 화합물과 결합하면 빛을 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95%

수준 정확도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감염병 진단 표준으로 활용하는 PCR 검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

가 필요하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5/392204/#reply
https://m.mk.co.kr/news/imageViewer/2022/39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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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임은경 박사는 "PCR 검사법과 항원항체 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

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3월 국제학술지 '화학공학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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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검출 센서' 개발 국내 연구진 "PCR ·항원 검사 단점
보완"
이유림 기자  / 기사작성 : 2022-05-03 15:37:31

▲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사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기존 코로나 검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센서를 국내 의료진이

개발했다. 센서 개발을 위해 진행한 연구를 응용하면 다른 신종 감염병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란 설명이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 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 ‘ACE2’을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

해 감염되는 코로나19의 기전을 활용해 ACE2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들어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일어나는 진단 센서를 내놨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https://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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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테스트 결과,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경

과부터는 PCR검사 수준의 95% 정확도로 진단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임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PCR검사)과 면역학적

방법(항원항체검사)의 단점을 보완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였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

제 개발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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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硏, 50분만에 진단 가능한 코로나19 검출 센서 개발
남연희 기자  / 기사작성 : 2022-05-03 17:39:05

▲ ACE2 모방 펩타이드 기반 나노 프로브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개략적 판별 과정

(사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

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이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

질(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

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어, 간편하면

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응용 시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적용 가능

http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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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

투하여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

단 센서를 개발했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

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

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PCR 검사)과 면역

학적 방법(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우수하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반

도체공정기반나노메디컬디바이스 개발사업, 산자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NST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결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

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3.273) 3월 31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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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진단기

술 개발"

바이러스 수용체 이용한 코로나19 검출 센서 개발…50분 만에 진단 가능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ACE2 모방 펩타이드 기반 나노 프로브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개략적 판별 과정)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하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이하 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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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어,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하여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였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였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PCR 검사)과

면역학적 방법(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우수하다”라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3.273) 3월 31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으며,(논문명 : FRET-based hACE2 receptor mimic peptide conjugated

nanoprobe for simple detection of SARS-CoV-2 / 교신저자 : 임은경·김명희 박사 / 제1저자 :

박병훈 박사)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반도체공정기반나노메디컬디바이스 개발사업, 산자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NST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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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硏, 바이러스 수용체 이용한

'코로나19 검출센서' 개발
 세종 윤국열 기자  승인 2022.05.04 08:50

임은경‧김명희 박사팀, 테스트 50분만에 진단가능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출처=생명연.

기존의 PCR(유전자 증폭검사)과 항원 항체검사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

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센서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많은 시간은 물론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아 간편하고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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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

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센서를 개발했다.

진단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현상(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시 진단에 성공한 가운데 약 3시간

이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PCR 검사와 항원 항체검사 의 단점을 보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인 형광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우수하다”면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

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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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50분 내' 진단기술
개발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국내 연구진이 기존 P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이 병원균 체내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다.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하여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PCR 검사)과 면역학적 방법(항원 항체 검사) 단점을 보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우수하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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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
 김태진 기자  승인 2022.05.03 12:00

코로나19 판별 모식도(사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충남일보 김태진 기자]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

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

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기기와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

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아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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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

투해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

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

개발된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

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돼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

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임은경 박사

임은경 박사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

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온라인 판에 지난 3월31일 실렸다.

김태진 기자 memory444444@nate.com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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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

나노 프로브가 SARS-CoV-2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상호작용한 후 형광 방출 개념도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국내 연구진이 기존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임은경·김명희 박사 연구팀이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

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추가 확

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

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

점이 있어,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E2 수용체

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해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http://www.ccnnews.co.kr/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


이성현 기자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

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였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

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임은경 박사는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

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ME 경제/과학 과학/IT

대덕특구 출연연, 국민 건강·안전 지킬 기술들 잇

단 성과
 이정훈 기자  승인 2022.05.04  2면

생명연구원, 새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

코로나 테스트 50분 경과 진단 성공

에너지연, 코로나 99% 사멸 필터

개발 성공해 올해부터 상용화 준비

사진 = 대덕특구 전경.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진단·검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진은 기존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할 경우,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

 

| |

https://www.cctoday.co.kr/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47


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해 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

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단점을 보완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다. 또 3

시간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99% 사멸시키는 필터를 개발해 올해부터 시판을 앞두

고 있다.


에너지ICT융합연구단은 광열효과를 기반한 헤파필터를 개발했다. 필터를 이용한 실험에선 포집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세균을 99.9% 사멸시키고, 포집된 필터에서 발생 가능한 바이러스의 2차 증식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해당 기술은 시스템을 모듈 형태로 제작해 환기 시스템 전문 업체인 크린테크㈜에 기술 이전 돼 상용화를 준

비 중이다.


한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오는 6일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서의 수리모델링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워크숍

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미래사회 대비 감염병 수리모델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 감염병 유행예측의 한계와 협업,

코로나19 연구협력 소개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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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명연구원

국내 연구진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항원 항체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검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진단 기술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ACE2

수용체를 활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하면서 감염된다.

연구진은 이런 기전을 활용,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이를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

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감염병 진단에 활용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들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정확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적용

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진단이 가능했고, 3시간이 지난 후에는 유전

자증폭(PCR) 검사 수준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3월 31일자 온라인 판

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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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벤치 많이 본 기사

  [뉴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2' 포켓몬 몬스터볼 패키지 한정판 20일 출시

케이벤치 이벤트/공지사항

 

[일반공지]케이벤치 컨텐츠 제작자/기자 채용 공
고

[공지사항][이벤트 당첨 발표] 신년 3차 착한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공지사항][이벤트 당첨 발표] 신년 2차 덕담 이
벤트 당첨자 발표

[공지사항][이벤트 당첨 발표] 신년 1차 장비자
랑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이벤트] 케이벤치 베스트 어워드 및
2022년 신년 이벤트

[공지사항][게시글 이벤트]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에 게시글 남기고 케이벤치 마스

케이벤치 많이 본 기사 TOP 10

 성능도 비주얼도 만족스러운 그래픽카드,

 이제 PC 옆에 올레드 TV, 42형 OLED TV LG전

 다양한 OTT와 앱 / 새로운 기능까지, 더 강력해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M.2 SSD ADATA

 3D V-캐시 한방, 넘버원 게이밍 CPU 탈환,

 선명하고 또렷한 움직임, 0.5ms FHD 165Hz

 그래픽카드 가격 하락? 인텔 코어 i7 F 시리즈로

 업그레이드 되어 PC로 만나는 국산 스타일리쉬

 필요 요소를 꽉차게 담은 심플 PC 케이스,

 인텔, AMD, 엔비디아, 애플, ARM 전쟁의 서막,

 자동차 게임 디스플레이 가전 AV기기 디카/캠코더 스포츠 인터넷/SNS




좋아요 0개

0개

좋아요

http://www.addthis.com/bookmark.php?v=250&username=xa-4ce48aa41c148110
javascript:fav_open_tab(1)
javascript:fav_open_tab(2)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en&u=http%3A%2F%2Fwww.kbench.com%2F&sandbox=1
https://kbench.com/?q=user/login&dest=//kbench.com%2F%3Fq%3Dnode%2F232418
https://kbench.com/?q=user/password
https://kbench.com/?q=user/register
https://kbench.com/
https://www.kbench.com/
https://twitter.com/intent/tweet?original_referer=https%3A%2F%2Fkbench.com%2F&ref_src=twsrc%5Etfw%7Ctwcamp%5Ebuttonembed%7Ctwterm%5Eshare%7Ctwgr%5E&text=%EC%83%9D%EB%AA%85%EC%97%B0%EA%B5%AC%EC%9B%90%2C%20PCR%20%EA%B2%80%EC%82%AC%20%EB%8B%A8%EC%A0%90%20%EB%B3%B4%EC%99%84%20%EC%83%88%EB%A1%9C%EC%9A%B4%20%EB%B0%94%EC%9D%B4%EB%9F%AC%EC%8A%A4%20%EA%B0%84%ED%8E%B8%20%EA%B2%80%EC%B6%9C%20%EC%84%BC%EC%84%9C%20%EA%B0%9C%EB%B0%9C.&url=https%3A%2F%2Fkbench.com%2F%3Fq%3Dnode%2F232418&via=kbench_it
https://twitter.com/intent/tweet?original_referer=https%3A%2F%2Fkbench.com%2F&ref_src=twsrc%5Etfw%7Ctwcamp%5Ebuttonembed%7Ctwterm%5Eshare%7Ctwgr%5E&text=%EC%83%9D%EB%AA%85%EC%97%B0%EA%B5%AC%EC%9B%90%2C%20PCR%20%EA%B2%80%EC%82%AC%20%EB%8B%A8%EC%A0%90%20%EB%B3%B4%EC%99%84%20%EC%83%88%EB%A1%9C%EC%9A%B4%20%EB%B0%94%EC%9D%B4%EB%9F%AC%EC%8A%A4%20%EA%B0%84%ED%8E%B8%20%EA%B2%80%EC%B6%9C%20%EC%84%BC%EC%84%9C%20%EA%B0%9C%EB%B0%9C.&url=https%3A%2F%2Fkbench.com%2F%3Fq%3Dnode%2F232418&via=kbench_it
https://kbench.com/?q=taxonomy/term/76947
https://kbench.com/?q=taxonomy/term/79153
https://kbench.com/?q=taxonomy/term/2990
https://kbench.com/?q=taxonomy/term/8805
https://kbench.com/?q=node/232877
https://kbench.com/?q=node/231749
https://kbench.com/community/?q=node/15947
https://kbench.com/community/?q=node/15855
https://kbench.com/community/?q=node/15841
https://kbench.com/community/?q=node/15818
https://kbench.com/community/?q=node/15783
https://kbench.com/community/?q=node/15258
http://www.bodnara.co.kr/advert/click.php?name=manic20190725.jpg
https://kbench.com/?q=node/232173
https://kbench.com/?q=node/232512
https://kbench.com/?q=node/231749
https://kbench.com/?q=node/232325
https://kbench.com/?q=node/232539
https://kbench.com/?q=node/232217
https://kbench.com/?q=node/232704
https://kbench.com/?q=node/232421
https://kbench.com/?q=node/232366
https://kbench.com/?q=node/232654
https://insight.adsrvr.org/track/clk?imp=52792a58-43da-4354-b2bb-5c94dcd694e0&ag=91v69yo&sfe=14c1de68&sig=bFWXB0OQTLeTidv-AJ0imZikG6zqpXwEBBoxgnLP--0.&crid=adbb7lyc&cf=3333630&fq=0&t=1&td_s=kbench.com&rcats=&mcat=gc_mousertw_interest-audio_kr&mste=&mfld=2&mssi=&mfsi=&sv=google&uhow=25&agsa=&wp=YopeaAAHAjUCTMaeAAWp0N4RSdtLINzi-w49tA&rgz=&dt=PC&osf=Windows&os=Windows10&br=Chrome&svpid=pub-8614191598307608&rlangs=ko&mlang=&did=&rcxt=Other&tmpc=14.46&vrtd=&osi=&osv=&daid=&dnr=0&vpb=&c=CgtTb3V0aCBLb3JlYRIHRGFlamVvbiIHRGFlamVvbjgBUAGAAQGIAQGQAQGwAQA.&dur=ClAKNGNoYXJnZS1hbGxPZmZsaW5lQXR0cmlidXRpb25JbmZlcnJlZEJyYW5kSW1wYWN0VmlkZW8iGAir__________8BEgtpYmktM3BkLWF0dAo3Ch1jaGFyZ2UtbWF4R3JhcGVzaG90Q2F0ZWdvcmllcyIWCKz__________wESCWdyYXBlc2hvdA..&durs=gaj4NY&crrelr=&npt=&mk=Google&mdl=Chrome%20-%20Windows&fpa=309&pcm=3&said=YopeaAAIQUMKKipFPwVlcw%3D%3D&auct=1&tail=1&r=https://adclick.g.doubleclick.net/aclk%3Fsa%3DL%26ai%3DCj_roaF6KYrWEHJ6Ns8IP0NOWoAzdleW3XPb-j45XwI23ARABIABgm8vphLApggEXY2EtcHViLTg2MTQxOTE1OTgzMDc2MDigAdqG8-gDyAEJqAMBqgTvAU_QImeLMcfz1rcMB5fFtYYr5fNuZBEiX_eyJufZO8_IFRXslbu0vU-KfLFkL2W6vOIVoor_eceezbO6eL5Sv5J4eDxD1kHG-6HufyiRfx028sys1LziekMaQ0U0fqX_kYpgmcoePqSYm1DGzi17iAuAnEBWHwaXNb5OJgP_OzFXuS86hCEusZjjyr5CKEtPUcCBI2PAETiWWmyJAECo3aWWFdkFr72FU8KmFVaofHnCcbe3q-LdEqJ8QE6GusJwUU9sKsXCnsj5CAiaO2QBoM6leakTaJbAVrEHrDbFQsOCTW0ajPsckjooIrnVUrU_gAbptMPmxL69nWGgBiGIBwGQBwKoB4qYsQKoB6a-G6gHltgbqAeqm7ECqAffn7EC2AcA0ggCEAL6CwIIAYAMAdAVAYAXAQ%26num%3D1%26cid%3DCAMSeQClSFh3na1sQup9iCF1MTU6oKBrkzzxKd3awYX9ITRLVxlfHq0MqJ08Itm9EDxsmRAnff8o84sHN-_deblPmSmFs5qRcMj8ZNtyGqqctwfWaSjjmTR6P7lrg6kZojg0dw00t3CAYuC99Tj_8EpVWRI8ZbWhecv5SAE%26sig%3DAOD64_1jNcsCwPJJAN04EsHqwKKisX0HBA%26client%3Dca-pub-8614191598307608%26adurl%3Dhttps://ad.doubleclick.net/ddm/trackclk/N30602.3071121OMDPROGRAMMATICTRA/B22228088.334478396;dc_trk_aid=526453551;dc_trk_cid=170643507;dc_lat=;dc_rdid=;tag_for_child_directed_treatment=;tfua=;ltd=
https://kbench.com/?q=taxonomy/term/92
https://kbench.com/?q=taxonomy/term/94
https://kbench.com/?q=taxonomy/term/93
https://kbench.com/?q=taxonomy/term/15
https://kbench.com/?q=taxonomy/term/29
https://kbench.com/?q=taxonomy/term/11
https://kbench.com/?q=taxonomy/term/14/43
https://kbench.com/?q=taxonomy/term/13
https://kbench.com/?q=taxonomy/term/12
https://kbench.com/?q=taxonomy/term/16
https://kbench.com/?q=taxonomy/term/17
https://kbench.com/software
http://spec.kbench.com/benchmark/
https://kbench.com/community
https://shop.kbench.com/09shop/
https://googleads.g.doubleclick.net/aclk?sa=L&ai=CUe7caF6KYu3FHtKEs8IPuO-MgAOFrZuLas2aotHnD5343szOERABIISb0xBgm8vphLApyAECqQJ1sYda5hgLPqgDAcgDyQSqBIACT9A7QTWp9GwgcCnhAYPb2ufNpKWlEPjMHGDGqZ3dx5_IyuMpb5TjgZHLHZDXlh21RpuP0R_7xjsWSNDBvvR2eNVz07WCr3MNyTtqjXJsaOmcxDQWmvONDIaZLGUDq70fgkFG_ohRVNqeEcFkZu9azO6DCUOBd-nOeREj1JYxjFH5euK3krQ2OxX-UcXv9KZJbDrKMbJGsmBgeKxmknGeRlzfXLsl7KTXXrNkdE6z_aOG6GnaSRgW7CIeOGSaKhVXOkHbn2Mg0PnpwfU6-MWMzlHZyT7k2iY5uP0O43KhJ7QeYD0brJq_iw9aXkNCoUU6qY7B-aKamx_StmIx5GNexMAErrOLtoAEkAYBoAYCgAfK2NisA4gHAZAHAqgHjs4bqAeT2BuoB-6WsQKoB_6esQKoB6SjsQKoB9XJG6gHpr4bqAfz0RuoB5bYG6gHqpuxAqgH35-xAtgHAdIIBggAEAIYGrEJBLNkozqbfbKACgGYCwHICwHYEwLQFQH4FgGAFwE&ae=1&num=1&cid=CAMSeQClSFh3ksed6woISO9FaVmFWU_lFt6SYHVb43fuJIAJej7CnAYgLhXkJmGyQ6Jtbrsdd4Lww2Zp5RK37XwvLkyqvFRGXXD9YezRiqa1yq7P2VIWRb0joKl8rMJBiSr7Wy5L3nY8iKTsWIBYmNH9HMSCOzg4xCb5ZXM&sig=AOD64_0iXgvp4Ep6q_Or8KwBHf_eTNwErg&client=ca-pub-8614191598307608&nb=17&adurl=http://www.bmsg.co.kr%3Futm_source%3Dnaver%26utm_medium%3Dgoogle_da_gdn_pc%26utm_campaign%3Dbmsg%26utm_id%3Drobins_20220512_2%26utm_content%3Dgdnpc
https://googleads.g.doubleclick.net/aclk?sa=L&ai=CqcwIaF6KYqGOHoeOs8IPtIy_sASFrZuLau2WotHnD5343szOERABIISb0xBgm8vphLApyAECqQJ1sYda5hgLPqgDAcgDyQSqBIECT9BJPFT0BzExJZEWppMOZKC2JAdeIa8vCBxha_HqMeSdL8NQKSVezr06dFvZEC14qFRDqFnCYzzpkGWW6XNc5TOu4vSwsa_gxZRIO-u-nc3Jy31IFAtMMHvDrKmki8C6Tup0zzAHDXwEku3maPLpHPqTq2JalRtrYnhx7pMuu79R8L3TBnovMgcedqiVPTkk_KT53KliOLWamyS2-aJunlf3iaQXUjzIgUrWre1UAhEPlM8bV_0MaKLvl9NeN-vmSgccZqwFS9YC_s2Hp3zzcvxy5_0w8m03V3KWYs9r5vPePlf84KIiDWcnrmp2rymGtXbb6oxI1GcQvpKFpxsVFVPABK6zi7aABJAGAaAGAoAHytjYrAOIBwGQBwKoB47OG6gHk9gbqAfulrECqAf-nrECqAeko7ECqAfVyRuoB6a-G6gH89EbqAeW2BuoB6qbsQKoB9-fsQLYBwHSCAYIABACGBqxCQSzZKM6m32ygAoBmAsByAsB2BMC0BUB-BYBgBcB&ae=1&num=1&cid=CAMSeQClSFh3IFcQvIDx-PYifKA69TnOTA4g9ACqkF1mpcn9z3LB1pwDfBPHERJeQauGNnkciD_4uNkSoAGsSTvv5Lf-3mlv4Q42JReUcFk5CEw9utl2P8hIlc0bhKfagILjXgWN32C4qNPXQ6XcCfpCsXtZHmEM5xRxxzg&sig=AOD64_2zFLqiT18EAZt_TK9y3nHp-Urzcw&client=ca-pub-8614191598307608&nb=17&adurl=http://www.bmsg.co.kr%3Futm_source%3Dnaver%26utm_medium%3Dgoogle_da_gdn_pc%26utm_campaign%3Dbmsg%26utm_id%3Drobins_20220512_2%26utm_content%3Dgdnpc


22. 5. 23. 오전 12:59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5030165&t=NN# 1/1

2022-05-03 12:38

＂50분이면 충분＂…`정확도 95%` 진단키트 ...

신·변종 감염병을 50분 만에 가려낼 수 있는 진단키트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임은경·김명희 박사 연구팀은 체내로 침투하는 병원균이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 ACE2를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감염병 바이러스가 ACE2를 모방한 화합물과 결합하면 빛을 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95% 수준

정확도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감염병 진단 표준으로 활용하는 PCR 검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임은경 박사는 "PCR 검사법과 항원항체 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3월 국제학술지 `화학공학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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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색보이면 양성” 단백질 센서로 신변종 바이러스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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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2 모방 펩타이드 기반 나노 프로브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개략적 판별 과정.[한국생명공학연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기존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

운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

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이 비싸다.

또 항원항체반응 진단검사는 PCR보다 간편하지만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

다.

연구팀은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하여

감염되는 기전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

단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다.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PCR 검사와 항원항체검사의 단점

을 보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코로

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

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 3월 31일자 온라인판에 게

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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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만에 진단 가능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적용 가능

바이러스 수용체(ACE2) 이용한 코로나19 검출 센서 개발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5-03 10:06:07

▲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임은경‧김명희 박

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이하 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추가 확산

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

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

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어,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

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해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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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이미디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emedia.news ]




▲ 나노 프로브가 SARS-CoV-2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상호작용 후 형광 방출 개념도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

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

(PCR 검사)과 면역학적 방법(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

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우수하다”면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

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3.273) 3

월 31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으며,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반도체공정기반나노메디컬디바이스 개발사

업, 산자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NST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생명

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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